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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이민 단속이 펼쳐

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련 정책을 펼 때마

다“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온상”이라

는 말을 앞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마약상, 인신매매범, 깡패들이 매일

같이 이민자 보호도시를 거쳐 미국 사회로 흘러들어온

다. 이민자 보호도시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소굴이자 

무법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과연 이민자가 증가하면 범죄율도 증가할까?

이와 관련해‘뉴욕타임스’의 안나 플래그(ANNA FL 

-AGG)기자는 지난 3월 30일‘The Myth of the Crimi-

nal Immigrant‘라는 기사를 통해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

과의 관계를 조명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7년 진행한 갤럽 조사를 보면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은“이민자들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

는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 이민자들

이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고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미국의 이민자 인구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증가했

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범죄율은 정반대로 빠르게 낮아졌

다. 오늘날 미국의 강력범죄율은 1980년보다 훨씬 낮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사회학과의 로버트 아델만 교

수가 이끄는 네 개 대학교 합동 연구팀이 지난 수십 년간 

200여 개 도시 지역의 이민자 비율, 범죄율을 모아 비교

했다. 뉴욕시 같은 대도시부터 뉴욕의 1/100도 안 되는 

크기의 소형 제조업 중심지 인디애나주 먼시 같은 곳까

지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이 표본으로 선택됐다.

살펴본 지역 가운데 1980년과 비교해 이민자는 늘었

지만, 범죄율은 낮아진 곳이 많았다. 간간이 범죄율이 

높아진 곳도 있었지만, 그 숫자와 범죄율 증감 폭을 고

려하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해

도 무리가 아니었다.

살펴본 지역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36개 도시 

지역에서 1980~2016년 이민자 인구는 늘어나고, 범죄

율은 그대로이거나 낮아졌다. 범죄율과 이민자 인구가 

동시에 늘어난 곳은 54곳으로 살펴본 전체 지역 가운데 

약 25% 정도에 그쳤다. 이민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

역 열 군데만 놓고 보면 2016년 범죄율이 1980년 범죄

율보다 전부 다 낮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가 입안한 정책과 제안을 보

면 이민자가 미국으로 범죄를 들여온다는 식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얼마전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

하는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 소속 이민 특별 사법경찰이 

공무 집행을 위해 주 경찰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는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로부

터 얼마 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는 독자적으로 이

번 소송에서 원고인 연방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

지만 오렌지카운티의 통계를 살펴봐도 다른 지역과 다

르지 않다. 1980년 이후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이민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고, 전반적인 강력범죄는 1980년

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대개 상황은 둘 중 하나이다. 이

민자가 늘어나면 평균 범죄율이 낮아지거나 이민자 수

와 범죄율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는 것이다. 이민자도 늘어나고 범죄율도 높아진 지

역이 54곳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민자와 범죄율 사이에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1980~2016년을 10년 단

위로 나누어 보더라도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이민

자 수와 범죄율이 동시에 늘어나는 사례는 항상 소수이

고 예외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민자 수는 적어도 57% 정도 늘

어났다. 183%나 늘어난 곳도 있었다.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지역의 범죄율 추이는 대체로 43% 감소 ~ 6% 증가 사

이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낮아

졌다.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라고 해서 이민자 

수가 조금 늘어났거나 거의 변함이 없는 곳보다 범죄율

이 딱히 더 높지는 않았다. 1980~2016년 미국의 이민

자 수는 평균 137% 늘어났고, 같은 기간 범죄율은 약 

12% 감소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강력범죄가 

낮아졌다. 폭력은 34% 감소 ~ 29% 증가로 다양하게 분

포한 반면 강도는 12%이던 감소세가 57%로 훨씬 가팔

라졌다. 살인율도 15%에서 54%로 뚝 떨어졌다.

이번 연구는 지역별로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한 

작업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

아 진행한 연구이다. 도시 지역 데이터를 수십 년간 모

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천차만별인 도시와 

지역을 비교하고, 또 강력범죄도 유형별로 나누어 분

석했다.

이민자가 늘어나도 범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는 이밖에도 얼마든지 더 있다. 지난 1월 전 세계 각국 사

람들을 상대로 이민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묻는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연구 결과가 이민과 범죄율 사이에는 거

의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설사 관계가 있더라도 이민자

가 지역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범죄율은 줄

이는 긍정적인 관계일 때가 많다고 나왔다. 

▲ 연도별 이민 인구 변화 & 폭력 범죄율 비교 그래프.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사회학과의 로버트 아델만 교수의 네 개 대학교 합동 연구팀은 지난 수십 

년간 200여 개 도시 지역의 이민자 비율, 범죄율을 모아 비교했다. 그 결과는 1980년과 비교해 이민자는 늘었지만 범죄율은 낮아진 곳이 많았다.  

■ 이민 인구 변화 ■ 폭력 범죄율 

이민자는 정말로 미국 내 범죄의 온상일까?


